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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 

 편집국장 권행완

사자명을 써서 아들 길천군 규( )에게 보이다

題四字銘示兒子吉川君

편집국장 권행완

열여덟 사발 마시고도 끄덕하지 않는데  이것도 사약(死藥) ?

양촌 권근의 입학도설

1425년 판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1929년 판본 천인심성합일지도 대종회 소장

양촌 권근 삼대묘소 

공(公)

근(勤)

관(寬)

신(信)

 권근(權近)


